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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쌀 품질 및 동화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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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후변화의 영향은 온도상승과 CO2 증가가 서로 밀접하게 상호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동시에 고려한 영향평

가 및 적응기술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수량 등 생산성 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쌀의 품질 변화에 대한 연구는 현재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재료 및 방법]

기후변화가 쌀 생산성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SPAR (soil-plant-atmosphere research) 챔버를 이용하여 

전주지역 2000년 기준 50년 후 기후 조건(온도 +2.8°C, 580ppm)에서 재배한 후 벼 생육 및 품질 변화를 분석하였다. 

조사 항목은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와 RN300을 이용한 품질 분석, 중질소를 활용한 수비 이용효율, 식물체 부위별 무기

원소 함량 차이 및 당대사 관련 유전자 발현 분석 등이다.

[결과 및 고찰]

고온 및 CO2 처리에 따른 전체 건물중 증가는 줄기 부위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미래 기후 조건에서 적응대책이 수립되

지 않을 경우 알곡의 건물중은 감소하는 반면 뿌리와 줄기 건물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 기후 조건에서 

수비 질소의 분배는 주로 잎과 줄기에 집중되었는데 각각 수비질소의 약 16, 30%가 지상부 건물중으로 집중되어고 

이삭으로의 분배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는 현미 천립중, 등숙률이 현저히 낮아지며 이로 

인해 전체 백미 수량이 50%가량 감수했는데 이는 주로 등숙기간중 고온에 따른 등숙불량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쌀품위는 싸라기, 착색립, 피해립등 불완전립의 증가로 완전미 비율이 현저히 저하되며 단백질함량 또한 다소 증가하여 

미질 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 식물체내 무기원소 함량 변화는 부위별로 약간의 증감은 있으나 처리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당대사 관련 유전자는 광합성 및 당 전류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하는 반면 

당 분해 유전자의 발현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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